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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3월 7일(화)
총 2매

담당
부서 관광마이스과 담당자

∙마이스유치팀장 전희정 ☎440-1501
∙담당자 이지은 ☎440-150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 ▣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별한 마이스 행사를 원한다면 ‘인천’이 답이다
- 인천, 유니크베뉴 연계한 MICE 설명회 성황리 개최 -

- 재외동포청도 인천이 최적·유치지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와 인천관광공사(사장 백현)가 6일 개최한 

‘인천 마이스(MICE) 설명회’가 3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

성황리에 마무리됐다. 

  

포상관광 주최 여행사와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대상으로 한 설명

회는 인천의 유니크베뉴* 중 하나인 현대크루즈에서 진행됐으며, 특

색있고 다채로운 마이스 개최지로서 인천이 가진 매력과 인천의 마이

스(MICE) 기반 시설 및 지원제도를 소개했다.

* 전시·컨벤션센터, 호텔 등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 마이스시설이 아닌, 마이스 개최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나타낼 

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포함하는 장소.

특히 국내외 포상관광 여행사 280개사와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

(IMA) 40여개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장을 운영해 참가자들로부

터 큰 호응을 얻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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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와 공사는 지난해부터 인천의 유니크베뉴 등 타 지역과 차별화

되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를 발굴하고, 방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

형 투어 코스를 개발해 적극 홍보했으며, 올 초부터 여러 포상관광 

단체를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. 

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우리 인천시는 새로운 관광․마이스 

트렌드의 변화에 발 맞춰 고객 맞춤형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

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”며, “현재 인바운드 시장이 전반적으로 

회복되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중에서 태국, 대만, 싱가포르 시장의 

회복세가 빨라 이 지역의 포상관광을 적극 유치할 계획”이라고 말했

다. 

아울러“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인천만의 마이스 행사개최지를 발굴하

고 지역상생형 맞춤형 마이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과 지역 신규베뉴

와 협업을 확대하여 향후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다양한 국

가의 포상관광 단체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포상관광 전문 여행사·인천 마이스 얼라이

언스·인천시 및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들은 이민사회 첫 출발지인 인

천이 재외동포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확인하고, 모두 한 마음으로 재

외동포청 인천유치를 지지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9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
